
1 9 9 9년 상반기 영업실적 호전

음식료의 1 9 9 9년 상반기 영업실적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.

동양증권이 2 4개 음식료기업의 상반기실적을 추산한 결과, 24개 식품기업의 매출액은 1 9 9 8년 상반기

에 비해 정체됐지만 경상이익은 11.6% 증가한 2 3 7 5억원을 기록했다.

대한제당, 제일제당, 우성사료, 선진 등은 제품가격 인하로 외형은 줄어들지만 국제 곡물가격 안정과

원화강세에 따른 원가율 하락으로 경상이익이 111.4%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.

또 롯데제과, 오뚜기, 남양유업, 롯데삼강, 서울식품, 고제,

동양제과 등은 소비회복으로 외형이 증가하고 수익성도

뚜렷이 개선된 것으로 관측됐다.

특히, 롯데제과 및 롯데삼강, 풀무원, 동양제과 등의 수익

성 개선이 두드러졌다. 

롯데칠성, 범양식품, 무학주정, 보해양조, 하이트맥주 등은

경상이익이 평균 7 8 %가량 신장된 것으로 추정됐다.

동양증권은 양호한 수익구조가 뒷받침되는 롯데삼강과 동

양제과, 원재료와 금융비용 절감효과가 큰 대한제당과 선

진, 구조조정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두산 등을 유망종목

으로 추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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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식료 중 영업실적 호전종목

매출액 경상이익 순이익종 목

(단위: 억원)

두 산
하이트
풀무원
동양제과
대한제당
롯데삼강
롯데제과
선 진
롯데칠성
제일제당

7 700
2 400

5 9 0
2 290
2 950
1 350
4 400

8 8 0
3 300

12 000

2 5 0
1 5 0
2 7

1 5 5
9 5
9 5

1 7 0
4 2

1 2 0
8 5 0

2 8 0
1 0 0
1 9

1 0 7
6 0
7 0

1 1 0
3 0
7 0

7 0 0


